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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요즘 전국의 산악행사에 참석해보면 대구는 화끈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. 한차례 선거 후유

증을 두고 하는 이야긴데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.”

지난 1월 18일 대구광역시산악연맹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12대 회장에 선출된 김종길(54세)씨. 그동안 

정치인이 회장을 맡아 연임해오다, 96년 대구, 경북산악연맹이 분리되면서 산악인이 연임하기는 이번이 

처음 있는 일이지만 선거전은 정치인 못지않게 화끈했다. 

“대선, 총선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유언비어

가 난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악습 관행은 구태를 벗어나

지 못했다”며 씁쓸함을 내비쳤다.

선거직전 인터넷에 ‘집단구타’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

와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수사과정에서 ‘혐의 없음’이 밝혀졌다. 

그러나 상처받은 속마음은 아직 아물지 않은 듯 했다.

예전, 지금의 원로로 대접받는 선배들이 산에 다닐 때와 지금 후

배들의 등반사조가 같을 수 없다. 현 시대에 맞게 흘러가야한다. 지

난 2년의 임기동안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대구 산악계가 다시 옛 

명성을 되찾아가는 과정에 걸림이 많았다. 원로는 후견인이고, 견

인차역할을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가 때로는 고문관역할을 하는 

선배도 적지 않았다. 

“진취적인 연맹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옥석을 가릴 때가 되

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데….”

김 회장은 우선 선후배 산악인간 화합과 신뢰 회복에 역점을 둔

다는 입장이다. 먼저 내실을 다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계획한 사업

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다. 지난 임기동안 ‘대구마칼루원정대’를 성

공으로 이끌었고, 대구연맹 자체의 ‘청소년오지환경탐사대’를 꾸

려 성공리에 마친 김 회장은 이번 2013년에 2차로 ‘청소년오지환

경탐사대’를 이어가고, 내년에는 히말라야에 다시 한 번 대구산악

연맹기를 꽂겠다는 포부를 밝혔다.

지난해 ‘대구시연맹회장배 볼더링대회’를 신설했고, ‘대구시교

육감배 등반대회’를 주관, 재능기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

산악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, 앞으로

도 연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청소년이나 산악인에게 행정 등 제

반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센터 같은 연맹을 만들고 싶고, 각종 위원

회 활성화에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이야기한다.

“4년의 임기동안 주변의 휘둘림에 발목 잡혀 퇴보하는 연맹이기

보다는 어느 누가 회장을 맡더라도 소신껏 현안사업을 펼칠 수 있

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고 싶습니다. 가맹단체 회원들과 함께 내실

을 튼튼하게 다져 전국 17개 시·도 연맹 중 최고의 연맹. 화끈한 

대구를 만들겠습니다.”

대구시산악연맹 신임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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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진취적인 연맹의 
모습 되찾겠다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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